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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위험지각, 정부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원자력 발전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1)

국문초록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원자력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원자력 지식이 정부신뢰와 위험지각을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

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원자력 지식은 위험지각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

치며, 위험지각과 정부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는 위험지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에 대한 위

험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위험

지각이 낮았으며,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원

자력 위험지각은 낮았으며, 위험지각과 정부신뢰 모두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그러나 원자력 수용성의 경우 원자력지식의 직접 효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신

뢰와 위험지각을 매개로 간접 효과가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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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상시 북

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포항과 인근 지역에 큰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

으며, 급기야 수능시험까지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

에 이르렀다. 근처 울산에 위치한 신고리원자력발

전소는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중앙

일보, 2017. 11. 15). 원자력 발전은 저렴한 가격

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국민들의 생

명과 생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김유미·정원관·김봉철, 2016). 2011년 일

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러한 위험이 실제 생

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

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지

진이 일어남에 따라 방사선 유출, 폐기물처리 등 원

자력의 안정성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국전력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로, 1981년 1인당 915kWh 사

용량에서 2015년 9,555kWh로 약 10배 이상 증

가했다. 용도별로 비교해보면 전체 전력 중 제조

업 50.9%(252,824,020MWh), 서비스업 27.8% 

(137,982,086MWh)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가정의 경우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전기 생산 원료 중

에서는 석탄이 40.6%이며, 원자력은 31.7%, LNG

가 21.5%, 수력이 0.3%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력

의 3분의 1이 원전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한국전력거래소, 2015).

원자력은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공시한 ‘정산 

단가’는 각 연료가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

용(발전 단가)에 설비 구축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원자력의 정산 단가는 1kWh당 49.58원

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 가장 낮다. 그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은 다른 연료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야

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그러나 방사선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비용과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비용이 막대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집

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면 

343조원의 사고위험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국회예산처, 2014). 

이런 상황 하에 2017년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

여 많은 사회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진 해였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화된 원전의 위

험성과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탈원전 정

책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

기는 영구 정지, 신고리 5·6호기는 일시 중단됐

다. 이어 7월부터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3개월에 걸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30%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건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부

는 향후에는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

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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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에서, 국민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

지각,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원자력 수용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동

안 원자력과 관련한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에서 가

장 많이 이루어져왔고 이외에 법학, 사회학, 환경

학, 언론학, 지역학 등에서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원자력 정책 및 원자력 수용성에 집

중되었고, 원자력에 대한 인식, 원자력에 대한 언

론보도, 원자력과 지역발전 등의 연구가 일부 진행

되었다. 원자력이라는 이슈가 정부와 원자력 기관 

차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지역민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원자력발전소 지역민이 원자력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자력을 다루는 정부나 기관

을 신뢰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구나 새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내 놓은 만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점

의 연구는 매우 시의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원자력

에 대한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자

력에 대한 지식이 원자력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신

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자력 규제와 관

련한 정부신뢰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

에 대한 위험지각이 원자력 수용도에는 궁극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

한 후, 이를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위험과학(risk science)으로서의 원자력 관련 

논의들

1987년 4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는 “위험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지금

은 고전이 된 이 논문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폴 슬로

빅(Paul Slovic)은 원자력, 자동차, 흡연, 항공, 술 

등 여러 종류의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

하는지 조사하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원전 사고

보다 자동차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

망자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위험하게 여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결과

는 달랐다. 성인 여성들과 대학생들은 원자력이 가

장 위험하다고 인식한 반면,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가장 위험하고 원자력은 제시된 여러 사례 중 20번

째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 시민들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선택

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교통사고 같이 자주 발생하

여 익숙해진 경우 덜 위험하다고 느낀다. 반면 결

과가 끔찍하거나, 알려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한 번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기 정

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을 때는 더 위험하다고 느낀

다(서울신문, 2017. 7. 24).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적 속

성이지만, 뜨거운 불, 천 길 낭떠러지와 같이 즉각

적인 인식이 가능한 위해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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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은, 특히 복잡성

(complexity), 불확실성(uncertainty), 모호함

(ambiguity)의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Renn, 

Klinke, & van Asselt, 2011). 이런 상황에서 왜 

얼핏 보기에 사소한 위험이나 관련 사건들이 일반 

대중의 심각한 우려와 엄청난 규모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낳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Slovic, 2000). 반대로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관

심을 받아야 할 위해 요소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위

해 작용이 진행되는 상황 또한 다반사다. 

원자력 관련 연구는 원자력과 관련한 상황분석

과 동향파악을 위한 연구들과 각국의 원자력 정책

을 비교·분석한 연구들, 원자력에 대한 프레임분

석과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들, 원자력 수용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위험지각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어 왔다. 위험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

단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 혹은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 놓여 피해

를 입게 될 가능성’으로 정의된다(오미영·최진

명·김학수, 2008; Adams, 1995). 위험은 과학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또는 위험인식에 대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주관적

인 판단으로서 과학적, 객관적 안전성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Slovic, 1993). 이

는 원자력의 객관적인 위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지각(perceived risk)이 다르기 때문이다

(MacGregor, Slovic, & Malmfors, 1999). 이러

한 인식의 차이는 원자력이 가진 특성에 기인한다. 

원자력은 위험에 대한 노출이 비자발적이고, 상당

한 기간이 지나야 실제 위험이 나타나며, 위험이 

나타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대재앙을 초래하는 

특성 때문이다(Chung & Kim, 2009; Fischhoff, 

Slovic, Lichtenstein, Read, & Combs, 1978; 

Slovic, 1987). 따라서 원자력의 위험은 다른 활동

이나 기술에 의한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

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차용진, 2007; 

Slovic, 1987).

위험지각은 개인들이 특정 현상을 이해하고 경

험하는 과정에 주목한다(서혁준, 2013).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다양한 원자력 기술과 시설,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을 사람들이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

(심준섭, 2009)이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위험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개념은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인식은 상당부분 객관적 위험

의 측정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영곤·김주

경·최일환, 2015). 김영욱(2008)에 의하면, 전문

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비자발적이고 통제할 수 

없으며 낯설고 복잡한 것일수록 더욱 위험하다고 

지각한다고 한다.

슬로빅(Slovic, 2000:김인숙, 2012 재인용)은 

이러한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려

움’과 ‘지식’을 들고 있다. 두려움은 그 위험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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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통제가 가능한지, 

치명적인지, 차세대에 위협적인지 등에 대한 개인

적인 인식이고, 지식은 위험에 대한 개인의 지식, 

관찰 가능성, 과학적 지식에 대한 친숙성의 정도를 

말한다. 이 두려움과 지식에 따라 위험지각은 다르

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이 중에서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두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개인적 수준

의 위험지각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이영

애·이나경, 2005). 이러한 두려움은 감정적인 요

소와 매우 관련이 깊다. 감정은 위험 지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즉 두려움은 위

험지각을 더욱 고조시킨다. 감정적 공포감을 극복

하기 위해 수용자들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게 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

하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해소된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수용성은 낮

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설로 설정하면 다음

과 같다.

• 연구가설 1: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이 낮을수록 원

자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변인들

수용성(acceptability)은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의 

내·외적 가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

한 태도나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민기, 2009). 원

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은 국가의 전반적인 원자력 

정책 및 원자력 관련 시설입지 정책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적인 인식 공유를 통하여 원자력 

혹은 원자력 정책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은 외, 2007). 특히, 

원자력발전은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분야로서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논의가 인지

적 요인, 감정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시각에

서 접근되어 왔다(심준섭, 2009; 오미영 외, 2008; 

한동섭·김형일, 2011; Chung & Kim, 2009; 

Flynn, Burns, Mertz, & Slovic, 1992; Siegrist, 

2000).

수용성은 위험지각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다. 

플라이트, 아이저, 그리고 스프카스(Plight, Eiser 

& Spcars, 1986)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서 대중은 경험에 의해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험 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고 그에 따른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런 차원에서 쿤로이더(Kunreuther, 2001)는 원자

력 시설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인식의 

정도는 커진다면서 이것이 일반인과 전문가의 위

험에 대한 지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원자

력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생기며, 일반대중의 경

우 원자력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비해 원자력에 대한 위험을 더 크게 느낀

다는 것이다(구정우, 2014). 원자력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이 인식과 수용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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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반론을 

제기하기는 힘들다(황원동, 2013). 

스타(Starr, 1985)는 위험시설의 사회적 수용은 

위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위험관리에 대

한 국민의 확신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며, 자이스

와 앳워터(Zeiss & Atwater, 1989)는 사회적 수

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인식된 이익과 지각된 

위험을 제시하였다. 휫필드, 로사, 댄, 그리고 디

츠(Whitfield, Rosa, Dan, & Dietz, 2009)는 과

거 발생한 원자력 사고와 대중들의 원자력 위험인

식 정도, 그리고 위험의 불균형 원칙들로 인해 아

직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 수용성이 적정 수준에 이

르지 못하였다면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연구가설 2: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은 낮을 것이다.

위험지각과 더불어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

가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신뢰는 타인의 의도와 행태에 대한 긍정적 기대

에 기초하여 취약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

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왕재선, 2013, 2쪽). 

신뢰요인은 원자력 수용이 위험의 정도보다 신뢰

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Shubik, 

1991, p. 25), 신뢰의 형성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

지만, 신뢰의 붕괴 혹은 불신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

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심준섭, 2009). 신뢰

요인은 원자력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와 기관이 원자력 위험에 관

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동일한 

정보 혹은 객관적 정보가 제공되어도 정보를 제공

하는 사람, 기관, 정보의 조사 방법,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원자력 기술 수용성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개인들은 자신의 

지식보다 사람 혹은 기관에 가진 신뢰에 기반을 둔 판

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김영곤 외, 2015).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경우에는 사람

들의 원자력에 대해 인지한 위험의 감소가 이루어

져 원자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신뢰가 바탕

이 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복잡성

과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정책 수용성

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왕재선, 2013).

거버스(Gervers, 1987)는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주민의 신뢰성, 시설

의 기술적 안정성, 정책기관의 일방적 추진, 입지

선정절차의 비민주성, 협상과정의 비공개성 등을 

밝혀냈다. 크래프트와 클레어리(Kraft & Clary, 

1991)는 연구에서 위험 잠재성에 대한 높은 혐오

감, 정부와 사업주체에 대한 불신과 제한된 정보, 

정책에 대한 감정적 평가 등이 수용성을 저하시키

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매즈매니언과 

모렐(Mazmanian & Morell, 1993)은 정부 및 운

영기관에 대한 신뢰, 지역주민의 인식수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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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위협, 불공정성 등이 원자력 정책의 수

용성에 긴 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스터링과 

쿤로이더(Easterling & Kunreuther, 1995)는 원

자력 정책의 수용성에 대해 시민의 교육, 신뢰 구

축, 진정(mitigation), 보상이라는 네 가지 영향 요

인을 도출하였으며,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시설건

설에 대한 확신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다나카(Tanaka, 1995)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식된 위험, 인식된 

혜택, 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세 가지 요인들이 원자

력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심준섭(2009)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 인식된 혜택은 원자력의 수용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는 인식된 혜택뿐만 아니라 인식된 위험에 영

향을 주었으며, 이 두 변수를 매개로 원자력의 수

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있었다. 

왕재선(2012)은 각각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유

형(기관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

뢰, 정서적 신뢰)이 수용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간

의 관계구조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강도

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신뢰의 유형이 다르며 영향

력의 강도도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원자력 정책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 등에 따라서 신뢰제고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원전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는 원자력 

정책의 수용성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hung & Kim, 2009; Dawson & Darst, 2006; 

Tanaka, 1995, 2004). 정과 김(Chung & Kim, 

2009)은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경주지역 주

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인식된 경제적 혜택, 인식된 위험, 

신뢰, 인식된 경쟁력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 연구가설 3: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 수

용성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다. 다수의 연구에서 원

자력과 관련한 지식을 원자력 수용성 및 위험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

행하였다(고대유·김영곤, 2016; 김근식·김서용 

2015; 김서용·김근식, 2014; 김인숙, 2012; 박천

희·김서용, 2015; 임채홍·김서용, 2014). 원자

력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스스로 원자력에 대해 어

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지식

이 높을수록 위험지각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박천희와 김서용(2015)은 원자력의 수용

성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자신의 원자력 지식을 객

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어떤 유형

의 지식이 어느 정도나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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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셰베리와 드롯스ᐨ셰베리(Sjöberg & Drottzᐨ
Sjöberg, 1991)는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들의 원자

력 관련 객관적인 지식과 원자력에 대한 인식에 대

한 연구에서도 원자력 지식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

들어낸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원자력

에 대한 지식은 주관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에서 

객관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종합

하면, 원자력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원자력과 관련

하여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지각의 수준을 낮추고 

정책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일부에서는 위험지각 경감의 의미가 크지 않

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인과관계의 분석

에서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조절 및 매개변수로써 

다양하게 활용된 지식변수는 경우에 따라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응답자들은 자신의 기존 지식과 합치되는 지

식의 경우에 한해 원자력의 위험과 수용의 관계에 

지식의 의미를 부여한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목진

휴, 2017). 이를 종합하면,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위험지각을 낮출 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

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4: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위험지

각은 낮을 것이다.

• 연구가설 5: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에 대한 수용성은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6: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

서도 위험지각, 정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에 대

한 지식이 원자력 수용성과 관련한 주요 선행변인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개의 선

행변인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선

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

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응답자 선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알려진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조망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

라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설

정하고 이를 연구문제와 연구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참고). 특히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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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

자력 주변지역인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0

일 동안 1:1 방문 설문조사가 실시하였다. 

한빛원자력은 영광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창

군과 인접하고 있어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는 영

광군과 고창군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영광군과 

고창군 주민을 응답자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

들의 응답을 받기 위해 잘 교육된 조사원 2명이 파

견되어 방문 설문조사를 하였다. 지역주민은 한빛

원전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

상으로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수거된 

응답은 지역주민 250개였다. 지역주민 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직업은 <표 1>과 같다.

   

원자력지식 수용성

정부신뢰

위험지각

   

그림 1  연구모형

구 분 인구 수 구성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영광군

홍농읍 7,535 34.2 80 32.0 사무/기술직 56 22.4

법성면 5,742 26.1 70 28.0 전문직 30 12.0

소 계 13,277 60.3 150 60.0 자영업(개인사업) 99 39.6

고창군

공읍면 2,915 13.2 35 14.0 농/임/수산업 17 6.8

해리면 3,137 14.2 34 13.6 학생 4 1.6

상하면 2,704 12.3 31 12.4 주부 17 6.8

소계 8,756 39.7 100 40.0 기타 및 무응답 27 10.8

합 계 22,033 100.0 250 100.0 합 계 250 100.0

표 1  지역주민 응답자의 거주 지역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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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인구통계적 속성은 지역주민 남성이 

154명(61.6%), 여성이 96명(38.4%)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주민의 경우 196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고, 학

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졸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 <표 3>, <표 4> 참고).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 위험지각, 규제에 

대한 정부 신뢰, 원자력 수용성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과 원자력에 대한 정보 습득경로, 인구통계적 

속성 등이 포함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연구

자에 따라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으로 구

분하여 측정하고 있다(박천희·김서용, 2015; 조

우봉·목진휴, 2016).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에 대

한 주관적인 지식으로서 원자력과 관련한 규제기

관, 원자력 관련 법체계, 원자력 관련 기술, 원자력 

관련 운영협의회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여부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위험인식은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일반

적인 위험으로서 슬로빅(1987)의 주장대로, 위험

인식은 두려움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응답자

의 위험인식 역시 ‘막연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었

다. 이대웅(2016), 슬로빅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원자력의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 ‘원자력의 위험

은 두렵지 않은 위험이다’, ‘원라젹의 위험은 인간

이 선택한 위험이다’, ‘원자력의 위험은 친숙한 위

험이다’의 4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정부신뢰란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에 대한 대중

지역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졸 이하 27 10.8 0 0

고교 졸업 102 40.8 24 10.2

대학 졸업 109 43.6 172 72.9

대학원 이상 12 4.8 40 16.9

합 계 250 100.0 236 100.0

표 4  지역주민 및 응답자의 학력

지역주민 빈도 비율(%)

1930년대 생 3 1.2

1940년대 생 22 8.8

1950년대 생 50 20.0

1960년대 생 75 30.0

1970년대 생 37 14.8

1980년대 생 40 16.0

1990년대 생 23 9.2

합 계 250 100.0

표 3  지역주민 응답자의 연령

구 분
빈도(%)

지역주민

남 성 154 (61.6) 

여 성   96 (38.4)

합 계 250 (100.0)

표 2  지역주민 응답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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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슨(Johnson, 

1999)에 의하면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주체가 수행하는 위험

관리 및 대응에 대해서도 더욱 신뢰한다. 본 연구의 

정부신뢰에서 정부란 원자력 및 관련 시설의 위험관

리의 주체로서, 얼과 시그리스트(Earle & Siegrist, 

2006)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부의 원자력 관련 위험

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역량에 대한 문항 3개로,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왕재선(2013)과 조우

봉과 목진휴(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지적 수

용성(이용 찬성)과 증가적 수용성(필요성)을 포함

하여 현재의 원전 유지, 원전 추가건설, 핵폐기장 

건설이라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역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모형 검정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원자력에 대한 지식, 위험지

각, 규제인식 및 수용성 등은 각각의 측정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모형에 대해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문항을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 

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

는지, 즉 타당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치들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

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는 고유치(eigen value) 1이상, 요인 적재량 .4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형의 적절성을 살펴

보기 위한 KMO(Kaiser-Meyer-Olkin)와 바틀렛

(Bartlett)의 검정결과에서 KMO = .820, 바틀렛

의 검정의 유의확률 = .000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5번의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으며,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

로 16개 측정항목에 원자력 지식의 6개 측정항목, 

위험지각의 4개 측정항목, 정부신뢰 및 수용성 각 

3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성검사를 위해 내적 일관성 분

석방법을 이용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alpha 계수값

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도구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는 측정변인들 간 상

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은 측정 모형의 검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구성개념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적합도 지수, Cronbach’s 

alpha 값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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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및 측정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치*

합성
신뢰도

원자력 

지식

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다 2.6 1.16 0.42 0.86

나는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법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3 1.14 0.46 0.85

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잘 알고 있다 2.0 1.09 0.45 0.85

한빛원전 소통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4 1.22 0.48 0.85

한빛원전 안정성을 확인하는 지역주민 검증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 1.33 0.49 0.85

한빛 원전운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2.8 1.29 0.47 0.85

위험지각

원자력의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 2.8 1.30 0.52 0.85

원자력의 위험은 두렵지 않은 위험이다 2.4 1.38 0.51 0.85

원자력의 위험은 인간이 선택한 위험이다 3.4 1.35 0.50 0.87

원자력의 위험은 친숙한 위험이다 2.4 1.32 0.53 0.86

정부신뢰

나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2.6 1.20 0.59 0.85

나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2.7 1.23 0.57 0.85

나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규제를 신뢰한다 2.6 1.28 0.62 0.85

수용성

나는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찬성한다 2.5 1.52 0.56 0.85

나는 우리 지역에 사용 후 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짓는 것에 찬성한다 2.5 1.54 0.49 0.85

나는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찬성한다 2.4 1.42 0.48 0.85

표 6  측정모형의 평균, 요인 적재치 및 적합도 지수, 신뢰도 계수( *표준화계수)

원자력에 대한 지식 위험지각 정부신뢰 수용성

원자력에 대한 지식 1

위험지각 .319** 1

정부신뢰 .292** .283** 1

수용성 .248** .284** .483** 1

*p ＜ .05.  **p ＜ .01. 

표 5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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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검정

본 연구는 원자력 지식이 위험지각과 정부신뢰도 

및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

해보고자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

되었으며(χ2 =185.56, p =.00), RMSEA에 의한 

적합도는 기준값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05이하에서 .07까지는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

다. 이를 제외한 TLI, CFI, GFI의 값은 기준값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값을 고려

했을 때 , 원자력 지식은 정부신뢰의 30%, 위험지

각의 45%를 설명하고 있고 원자력 지식과 위험지

각, 정부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의 67%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원자력 지식이 정부신뢰와 위험지각과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계수 중 원자력 지식이 수용성에 

χ2(p) 자유도 RMSEA TLI(NNFI) CFI GFI

연구모형 185.56(.00) 97 .053 .94 .95 .92

수용기준 p＞.05 .05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표 7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모든 경로의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가설검정이 되지 않은 경로는 점선 표시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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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지식은 위험지각과 정부신

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γ = .28, t = 3.56, 

p ＜ .01, γ=.35, t = 4.87, p ＜ .01), 위험지각

과 정부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γ = .17, t = 2.09, γ = 

.53, t = 6.88, p ＜ .01). 또한 정부신뢰는 위험지

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γ = .34, t = 4.26, p ＜ .01).

좀 더 구체적으로 원자력 지식이 정부신뢰와 위

험지각을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원자력 수용성에 대

한 연구모형에서 효과계수는 <표 8>과 같다. 즉 원

자력 수용성의 경우 원자력지식의 직접 효과는 가

지고 있지 않고 정부신뢰와 위험지각을 매개로 간

접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위험지각과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테

스트 결과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

으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원자력 지식은 위험지각과 정부신

뢰도, 수용성 사이에서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9>.

경로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검증결과

원자력지식 → 위험지각 → 수용성 3.0060 .000 채택

원자력지식 → 정부신뢰 → 수용성 4.3601 .000 채택

표 9  Sobel Test 결과

직/간접 효과 원자력지식 위험지각 정부신뢰

위험지각

직접 효과 .28 － .34

간접 효과 .12 － －

전체효과 .40 － .34

정부신뢰

직접 효과 .35 － －

간접 효과 － － －

전체효과 .35 － －

수용성

직접 효과 .01 .17 .53

간접 효과 .25 － .06

전체효과 .26 .17 .59

표 8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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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

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

지각,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원자력 수용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원

자력이라는 이슈를 정부와 원자력 기관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 원자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자력을 다루는 정부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어

떠한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새 정

부에서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내 놓은 만큼, 

원자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연구는 매우 

시의적이며 중요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

한 지식이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원자력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신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자력 규제와 관련한 정부신뢰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를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계수 

중 원자력 지식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

력 지식은 위험지각과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며, 위험지각과 정부신뢰는 원자력 수용성

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는 위험지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지식이 정부신뢰와 위

험지각을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

은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높을

수록 위험지각이 낮았으며,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 위험지각은 낮았으며, 위험지각과 정부신

뢰 모두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수용성의 경우 원자력지식의 직접 

효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신뢰와 위험지각을 

매개로 간접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함의를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원자력에 대한 지식 정도가 위

험지각과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위험지각을 감소

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원자력에 대

해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이 낮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원자력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원자

력에 대한 지식을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객관적인 

지식으로 측정하는 연구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과 객

관적인 지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

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정부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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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정부

에 대한 신뢰(송해룡·김원제, 2012; 왕재선, 

2013)가 원자력 수용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

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위험지

각을 줄일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을 수 

있다.

셋째,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수용성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위험지각과 정부신뢰

롤 통하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수용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이는 것이 무

엇보다 수용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공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통과 보도, 원자

력 발전소 인근 지역민에 대한 원자력 홍보활동 등

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빛원전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위험지각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

들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이용

하여 검증해보았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인 응답

자들이 50대 이상이 약 50% 이상 포함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더 많은 응

답을 얻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면접원들이 1:1로 

응답을 받다 보니 각 변인들의 측정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변인당 3∼5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수용성에 미치

는 변인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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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6-1. 나는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2. 나는 우리 지역에 사용 후 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짓는 것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3. 나는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측정항목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8-1. 나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2. 나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3. 나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규제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원자력에 대한 정부신뢰 측정항목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4-1. 원자력의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14-2. 원자력의 위험은 두렵지 않은 위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14-3. 원자력의 위험은 인간이 선택한 위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14-4. 원자력의 위험은 친숙한 위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측정항목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8-1. 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법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3. 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4. 한빛원전 소통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5. 한빛원전 안정성을 확인하는 지역주민 검증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6. 한빛 원전운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원자력에 대한 지식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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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n Perceived Risk,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aused by Knowledge to Nuclear Power
: Focused on Local Residents Nearby Hanbit Nuclear Power Plant 

Lee, Minchang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Chosun University

Ahn, Jooah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unseling &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Kim, Yu-mi 

Visiting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 trial to find some implications in public relation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effects on ‘perceived risk’,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aused 

by ‘knowledge to nuclear power’ for local residents nearby Hanbit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uses 

structural equating model. The result shows as be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ving an impact 

on ‘perceived risk’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Perceived risk’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having an impact o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as 

also affect ‘perceived risk’. And ‘knowledge to nuclear power’ was affect ‘perceived risk’. Higher 

‘knowledge to nuclear power’ is ‘perceived risk’ appears to be 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ving 

a positive impact to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n the nuclear regulatory. And higher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s ‘perceived risk’ appears to be 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d not direct 

impact o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implication drawn from the result is that increasing the 

knowledge of nuclear power is very important.

Keywords: knowledge to nuclear power, perceived risk,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cceptance of 

nuclear power


